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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회사의 '악마의 유혹' 마케팅

청소년이 자주 방문하는 판매점일수록

담배 진열과 담배 광고가 

일반적으로 더 많이 이루어짐 

(Henriksen L, et al., 2004a)

등하교길에 일주일에 한번 이상 

편의점에 들르는 청소년의 경우, 

흡연 가능성이 50% 증가 

(Henriksen L, et al., 2004b)

담배광고가 있는 상점을 

일주일에 최소 2번씩 방문한 

청소년(11~15세)의 경우, 

흡연을 시작할 가능성이 두 배 높음 

(WHO,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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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흡연을 조장하는

판매시점(PoS) 

담배 진열 및 광고

국내 담배회사의 편의점 내 진열 및 광고 투자비용 
매달 70억원, 연간 850억원 이상 (머니투데이,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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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달의 정책

영국, 담배제품 구매 및 간접흡연에 대한 규제 강화

영국 보건부가 이달 9일, 흡연과 간접흡연에 대한 새로운 규제 개정안을 공표했다. 개정내용에 

따르면, 올해 10월 1일부터 소매업자는 18세 미만에게 전자담배나 전자담배용 액상을 판매할 

수 없으며, 성인이 18세 미만으로부터 담배나 전자담배를 구매(시도)하는 것 역시 불법으로 

규정된다. 이뿐만 아니라 18세 미만이 탑승한 개인 차량 내 흡연자(연령 불문)와, 이 흡연자를 

제지하지 않은 운전자는 법 위반으로 담당 경찰 재량에 따라 경고나 £50(약 9만원)의 범칙금 

고지를 받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법원으로 기소될 수 있다. 보건부는 특히 간접흡연에 

관한 이와 같은 조치에 대해, “간접흡연은 모두에게 해롭지만, 청소년과 아동들은 보다 빠르게 

호흡하며, 기도(氣道), 폐, 면역체계가 덜 발달됐기 때문에 더욱 더 취약하다.”면서, ‘아동과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라 밝혔다. 한편, 영국 남부의 브라이튼 시는 영국에서 

처음으로 해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 브라이튼 시의회는 이에 대해 이달 21일 논의했으며, 

22일부터 12주 간의 공청 기간을 가지기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하여 영국금연운동단체 

애쉬(Ash, Action on Smoking and Health) 대표 데보라 아노트(Deborah Arnott)는 “공공의 

요구에 대응하여 금연구역을 늘리고 있는 지역당국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해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간접흡연으로부터 성인들뿐 아니라 아동들을 보호할 것이다.”라 말하며 이를 지지했다. 

미국 프로비던스, 시내 전체 흡연 금지 추진

로드 아일랜드 주의 주도(州都) 프로비던스가 시내 전체의 흡연을 금지하는 규제를 계획 

중이다. 관련법령이 통과되면 프로비던스 시내에 있는 실외 인도(人道), 골목길을 포함한 

모든 보도, 뿐만 아니라 공공으로 사용가능한 모든 장소에서 흡연이 금지되며, 개인 주택과 

차량에서만 흡연이 허용되고, 법 위반 시 흡연자에 $250(약 28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프로비던스 시장 조지 엘로자(Jorge Elorza)에 의하면 현재 법령을 평가하는 중이며, 오는 

9월 이와 관련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지지자들은 이 조치가 프로비던스의 거주민, 

방문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 주장하는 반면, 일부 사업주들은 규제로 

인해 고객들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고 있다. 

헝가리, 무광고담뱃갑(Plain packaging) 도입 계획 발표

헝가리 정부가 호주, 아일랜드, 프랑스 등의 뒤를 이어 무광고담뱃갑을 도입할 예정임을 

발표했다. 즉 모든 담배제품 포장에 대해 동일하고 표준화된 규정이 의무적으로 

적용되며, 브랜드와 개별특징이 드러나는 광고는 일체 포함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헝가리 국무총리실장 라자르 야노쉬(lázár János)는 무광고담뱃갑에 대해 ‘모든 

담배제품을 동일한 외형으로 만듦으로써 판촉할 여지를 없애는 것이 목적’이라 밝혔으며, 

담배회사들에 부과한 특별세(special tax)로 부다페스트에 새로운 병원을 건립할 계획도 

덧붙였다. 관련 법안은 올 가을 헝가리 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미국 델라웨어 주, 실내 전자담배 사용 금지

델라웨어 주지사 잭 마켈(Jack Markell)이 이달 7일 실내 전자담배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는 지난 봄 통과된 ‘실내공기질 개선법(Delaware's Clean Indoor Air Act)’에 

전자담배를 추가한 것으로, 공표 90일 이후부터 델라웨어의 식당, 마트, 바(bars) 등 

실내에서 전자담배를 법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 조치에서 전자담배 판매점(수익의 

80% 이상이 전자담배 판매로부터 발생하는 소매점)은 제외되었는데, 대신 18세 미만은 

전자담배 판매점 출입이 불가하며 이를 나타내는 표지를 게시해야 한다. 데브라 

헤퍼낸(Debra Heffernan) 하원의원은 “델라웨어의 사업장, 식당이나 바에 있는 사람들은 

전자담배 배출물이 없는 깨끗한 공기로 호흡할 권리가 있다.”라고 말하며 이러한 조치를 

적극 옹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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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달의 연구

빠른 것과 정신질환 발병 위험증가의 연관성을 검토했다. 또한 정신질환이 처음 발병한 

환자들의 흡연율을 추정했다. 본 연구는 Embase, Medline, PsycINFO를 이용하여 

정신질환 환자들의 흡연율을 보고한 관찰연구들을 선택하고, 정신질환 발병 연령과 

흡연 시작 연령의 가중평균 차이를 계산했다. 범주형 변수에 대해서는 횡단면 연구에서 

오즈비를, 전향적 연구에서 위험비를 계산했다. 검색결과 추려진 3,717개의 연구에서, 

72개의 표본으로 구성된 61개 연구가 기준에 적합했으며, 전체 표본은 14,555명의 

흡연자와 273,162명의 비흡연자로 구성되었다. 연구결과, 정신질환이 처음 발병한 

환자의 흡연율은 0.57로 나타났다(95% 신뢰구간=0.52, 0.62; p< .0001). 시험-대조군 

연구에서 비흡연자와 비교한 흡연자의 정신질환 첫 발병의 전체 오즈비는 3.22로 

나타났고(95% 신뢰구간=1.63, 6.33), 전향적 연구에서 비흡연자와 비교한 매일 흡연자의 

새로운 정신질환에 대한 전체 위험비가 2.18로 나타났다(95% 신뢰구간=1.23, 3.85). 매일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더 적은 연령에 정신질환이 발병했다(가중평균차이 -1.04년, 

95% 신뢰구간=–1.82, -0.26). 정신질환 환자는 비질환자 대조군과 비교했을 때 더 적은 

연령에서 흡연을 시작하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진 않았다(-0.44년, 95% 신뢰구간=–1.21, 

0.34). 결론적으로 매일 흡연하는 것은 정신질환 위험 증가와 조기발병과 연관성이 있다. 

추후에 흡연과 정신질환 간 인과관계 가능성을 검증해볼 필요가 있다.

담뱃갑 경고그림 : 청소년에 대한 효과는 얼마나 지속되는가 

White, V., Bariola, E., Faulkner, A., Coomber, K., & Wakefield, M. (2015). Graphic health 

warnings on cigarette packs: how long before the effects on adolescents wear out?. Nicotine 

& Tobacco Research, 17(7), 776-783. doi:10.1093/ntr/ntu184

본 연구는 담뱃갑 경고그림이 청소년의 경고라벨과 담뱃갑 인식에 대한 인지처리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을 검토했다. 도심에 거주하는 13-17세 학생을 대상으로 경고그림 

도입 전(2005년), 경고그림 도입 6개월 후(2006년), 2년 후(2008년), 5년 후(2011년)에 

횡단면 조사를 실시했다(2005년 n=2,560; 2006년 n=1,306; 2008년 n=2,303; 

2011년 n=2,716). 흡연 상태, 담뱃갑 노출정도, 경고그림에 대한 인지처리 점수(더 

많이 인지할수록 높은 점수), 담뱃갑에 대한 인식(긍정·부정) 등을 평가한 결과, 

2006년과 2008년의 경고그림 인지처리점수는 2005년보다 높게 나타났으며(p< .01), 

2011년 점수는 2005년 수준으로 다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담뱃갑에 대한 인식은 

흡연력과 관계없이 부정적인 인식으로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p< .001). 결론적으로, 

담뱃갑 경고그림은 초기에는 청소년들의 경고그림에 대한 인지처리를 증가시키지만, 

이러한 효과는 5년 후 감소하기 때문에 보다 정기적인 메시지 수정 및 교체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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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시점 담배 진열 규제가 흡연 관련 신념 및 행태에 미친 영향 : 

호주 청소년 및 젊은 성인 표본 연구 

Dunlop, S., Kite, J., Grunseit, A. C., Rissel, C., Perez, D. A., Dessaix, A., ... & Currow, D. (2015). 

Out of sight and out of mind? Evaluating the impact of point-of-sale tobacco display bans 

on smoking-related beliefs and behaviors in a sample of Australian adolescents and young 

adults. Nicotine & Tobacco Research, 17(7), 761-768. doi:10.1093/ntr/ntu180

호주 뉴사우스웨일즈(New South Wales) 주와 퀸즐랜드(Queensland) 주는  2010년 

7월과 2011년 11월에 각각 판매시점(PoS, Point-of-Sale) 담배 진열을 금지했다. 본 

연구는 이 규제가 청소년에게 미친 중단기적 영향을 평가한 것이다. 자료는 12-24세를 

대상으로 횡단면 조사를 수행하는 담배 판촉 영향 연구(Tobacco Promotion Impact 

Study)의 2010-2012 데이터를 사용했다(n=6,014). 담배진열 금지 시점과 관련하여 

청소년의 판매시점 담배 진열에 대한 회상(recall)과 흡연관련 신념, 행태의 차이가 

발생했는지에 대해 회귀분석을 수행했다. 청소년의 판매시점 담배 진열에 대한 회상은 

규제 시행 전보다 후에 더 낮아진 것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오즈비=0.45, 95% 

신뢰구간=0.39, 0.52, p< .01). 또한 규제 시행 후, 담배 브랜드 인식도(awareness)가 

더 적게 보고되었으며(오즈비=0.76, 95% 신뢰구간=0.62, 0.92, p< .01), 친구의 흡연을 

과대평가하는 것을 더 적게 하고(오즈비=0.84, 95% 신뢰구간=0.74, 0.96, p< .01), 현재 

흡연자일 가능성이 더 적어진 것으로 나타났다(오즈비=0.73, 95% 신뢰구간=0.55, 

0.96, p< .05). 층화분석을 실시한 결과, 이러한 차이들은 담배 소매점을 가장 많이 찾아 

판매시점 진열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그룹에서 더 극명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진열규제가 청소년의 담뱃갑 진열에 대한 노출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것이 

흡연관련 성과(outcomes)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연구결과를 통해 

소매 환경에서 담배 진열을 제거하는 것이 청소년 흡연을 비일반화하는 데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흡연의 정신질환 유발에 한한 체계적 문헌고찰과 메타분석

Gurillo, P., Jauhar, S., Murray, R. M., & MacCabe, J. H. (2015). Does tobacco use cause 

psychosis?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The Lancet Psychiatry. doi:10.1016

/S2215-0366(15)00152-2

정신질환과 흡연의 연관성은 잘 알려져있지만,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들이 

일반인구집단보다 흡연을 더 많이 하는 이유는 불분명하다. 본 연구는 시험-대조군 

연구와 전향적 연구에서 매일 흡연과 정신질환 위험 증가의 연관성, 흡연 시작 연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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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달의 이슈 판매점 내 제품진열을 장악하기 위한 담배회사의 전략

담배회사의 내부문서에서 나타나듯이, 담배회사는 판매점 내에 제품 광고, 판촉 홍보물, 

그리고 제품의 진열을 하여 소비자가 보고자 하는 의지가 없더라도 담배제품이 눈에 

들어올 수 밖에 없을 정도로 공격적인 마케팅을 추구하고 있다.

브리티시아메리카토바코(BAT)  

“담배제품은 쉽게 보이고, 상점직원의 손에 쉽게 닿는 곳에 위치해야 하며 구매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도록 

진열이 되어야 한다.”

“눈높이가 구매를 결정한다(Eye level is buy level). 눈높이에 진열되어 있는 제품이 그보다 높거나 낮은 곳에 

위치한 제품보다 판매될 가능성이 더 높다.”

필립모리스(PMI) 

“우리는 사람들이 말보로(Marlboro)를 충동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가게에 진열해야 한다… 판매점 내 어느 

지점이 판촉과 제품진열 등에 가장 최적의 장소일까? 우리는 강요적 가시성(Intrusive visibility)을 추구한다.”

담배회사가 판매점 내 제품 진열 등의 광고에 얼마나 공을 들이는 지는 이를 

위해 지출하는 금액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미국 연방무역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의 가장 최근 자료에 따르면, 담배회사가 소매업자에게 담배제품 진열 등 

판매점에서의 판촉 활동 명목으로 지불한 금액은 2012년에 357,463천달러(약 4,174억 

4,529만원) 가량 되는데, 이는 담배회사가 같은 시기에 지출한 마케팅 관련 총 비용의 

3.7%에 달하는 규모이다. 

판매점에서의 담배제품 진열이 담배 소비에 미치는 영향

문제는 이러한 담배회사의 전략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아동과 청소년이다. 

제품이 진열된 눈높이와 위치를 보면 어떤 소비자층을 공략하는 가를 알 수 있는데, 

캘리포니아의 경우 48%의 상점에서 담배제품이 바닥에서 3피트(약 91.44 센티미터) 

높이에 최소 한 개 이상의 담배 관련 아이템이 비치되어 있었으며, 25% 가까이 

되는 상점에서 사탕 옆에 담배제품을 진열해 두고 있었다고 한다. 또한 브라질과 

캘리포니아에서 실시된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이 자주 방문하는 판매점에서 담배광고와 

진열이 더 많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이 같은 제품진열 전략은 

청소년으로 하여금 담배제품을 쉽게 구매가 가능하며, 이미 많은 사람들이(특히 

또래집단에서) 담배를 사용하고 있으며 그만큼 흡연이라는 행위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고 인식하게 만든다. 

그리고 그러한 인식이 청소년의 흡연을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판매점 

내 담배제품 진열의 효과만을 보기 위해 다른 요소들을 최대한 배제하고 실시한 

연구에서는 청소년이 일주일에 최소 한 번 이상 판매점에서의 담배 제품 진열에 노출된 

경우 흡연자가 될 가능성이 50%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WHO 11-15세 청소년이 

담배광고가 있는 상점을 일주일에 최소 2번씩 방문할 경우 흡연을 시작할 가능성이 2배 

가량 높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한편, 담배제품 진열은 청소년과 비흡연자의 흡연 시작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이미 

담배에 중독된 흡연자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계산대 뒤편의 담배제품 진열은 흡연자의 

담배 충동구매를 부추겨 담배소비를 늘릴 뿐만 아니라 금연의지를 방해하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는데, 담배제품의 진열이 충동구매를 촉진하여 약 12~28%의 제품 판매 

상승에 기여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Monthly Highlights

이 달의 이슈

어느 동네, 어느 체인의 편의점을 

가더라도 우리는 항상 같은 장면을 

목격하게 된다. 바로 계산대 뒷면을 

화려하게 장식하고 있는 담뱃갑 

진열장이다. “담배회사에게 가장 

중요한 영향권(the industry’s 

most important sphere of 

influence)”이라고 불릴 만큼, 

담배회사는 이 영역을 지키기 위해 

매년 수천억원 가량을 쏟아 붓고 

있다. 왜 하필 계산대 뒤편이어야 

할까? 여기에는 담배를 친숙하게 

만들어 흡연을 쉽게 생각하게 

하거나 충동적으로 구매를 하게 

유도하기 위한 음모가 숨어있다. 

판매점(Point-of-Sale)에서의 담배제품 진열

“파워월(Power wall)”을 장악하고 있는 담배제품

마케팅 분야에서는 판매점(또는 판매시점)을 공략하는 이른바 Point-of-Sale(판매가 아닌 

구매를 강조하는 Point-of-Purchase로 표현하기도 함) 전략이 있다. 다시 말해 소비자가 

계산을 하는 시점에서 제품의 광고와 판촉활동을 할 경우에 소비자의 제품 선택 및 구매 

가능성을 더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연구에서도 구매결정의 4/5가 판매점 내에서 

이루어지며, 소비자의 27%가 판매점 내 제품진열로 인해 계획에 없었던 구매를 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판매점 내에서도 가장 광고 및 판촉 효과가 크다고 알려진 계산대 

뒤편을 소위 “파워월(Power wall)”이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이다. 문제는 이들 

파워월을 장악하고 있는 것이 다름 아닌 담배제품이라는 점이다. 상점에 들어서는 누구나 

한번쯤은 계산대 뒤편을 봐야하기 때문에, 이 영역에 담배제품을 진열하게 되면 사람들은 

담배가 매우 흔한 상품이고, 쉽게 구할 수 있으며, 그만큼 흡연이라는 행위가 사회적으로 

통용되고 있다는 인식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화려한 색감으로 디자인한 담뱃갑으로 

호기심을 자극하여 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다.



10    Tobacco Control Issue Report 2015 JUly    11

Monthly Highlights

이 달의 이슈

국내외 담배제품 진열 규제 현황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제13조 담배광고·판촉 및 후원(Tobacco advertising, 

promotion and sponsorship) 가이드라인에서는 담배제품 진열에 의한 어떠한 판촉 

효과도 유발되지 않기 위하여 일반소매점과 노점을 포함하는 판매점에서 담배제품을 

진열하고 시각적으로 노출시키는 것에 대한 전면 금지를 조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전 세계 이행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 기준 협약 당사국의 절반 가량인 54%에서 

판매점에서의 담배제품 진열을 금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해외의 담배제품 진열 금지 사례 

캐나다 : 담배업계의 저해활동을 극복하고 담배제품 진열 금지 시행 

캐나다는 2002년 서스캐처원(Saskatchewan) 주를 시작으로 담배제품의 진열을 금지하는 법이 

통과되었다. 서스캐처원 주의 2002년 관련 법에서는 “청소년의 출입이 가능한 소매점의 경우, 

어떠한 소매업주도 해당 매장 내에 담배 또는 담배관련 제품이 소비자의 눈에 보이도록 진열할 

수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캐나다 담배회사들이 법적 소송을 제기하여 시행이 

잠정 유예되었다. 이후 고등법원이 만장일치로 해당 법의 당위성을 인정하면서, 2005년에야 

비로소 정식 시행이 되었다. 이후, 마니토바, 온타리오, 퀘벡, 앨버타, 브리티시컬럼비아 등 타 

지역에서 담배제품의 진열이 금지되는 법안이 점차적으로 통과·시행되고 있다. 

태국 : 시민단체의 정책지지 활동으로 담배 진열 금지 성공적으로 이행 

태국은 2005년 9월 24일에 판매점에서의 담배제품 진열을 전면 금지하는 법을 

공표하였다. 그러나, 태국은 자국 내에서 가장 큰 담배 소매체인인 세븐일레븐의 

저항으로 법 시행 두 달간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었다. 이 때 정부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법의 성공적인 이행을 이끈 것은 다름 아닌 시민단체였다. 시민단체의 대대적인 

불매운동의 여파로 세븐일레븐은 결국 모든 매장에서의 담배제품 진열을 철회하였다. 

아일랜드 : EU 국가 내 최초로 담배제품 진열 금지  

아일랜드는 2009년 EU 회원국 중 가장 처음으로 판매점에서의 담배제품 진열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한 국가이다. 아일랜드의 경우, 청소년의 흡연 시작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판매점에서의 담배제품 진열 금지를 추진하였는데, 실제로 아일랜드에서 담배제품 진열 

금지가 청소년이 흡연에 대해 취하는 태도에 즉시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또래의 1/5 이상이 담배를 핀다고 과장되게 인식하던 청소년의 비율이 62%에서 46%로 

크게 감소하였으며, 38%의 청소년이 판매점 내의 담배제품 진열 금지가 흡연을 하지 

않도록 하는 데 용이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호주 : 모든 주에서 판매시점에서의 담배제품 진열 금지 

호주 역시 캐나다와 마찬가지로 연방 정부의 법이 아닌 주 정부의 법으로 판매시점에서의 

담배제품 진열이 금지된 나라이다. 호주수도특별지역과 뉴사우스웨일스 주가 2008년에 

관련 법을 채택한 것을 시작으로 현재는 서호주, 빅토리아,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 

태즈메이니아, 노던, 퀸즈랜드 주 까지 호주 전역에서 판매점에서의 담배제품 진열을 

금지하는 법을 채택·시행하고 있다.

영국 : 2015년 4월부터 소규모 판매점에서도 담배제품 진열 금지 

영국 정부는 2011년에 담배제품의 진열을 금지하는 법안을 공표하였는데, 법의 시행 

시기는 담배판매점의 규모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도록 하였다. 즉, 2012년 4월부터는 

면적이 280제곱미터 이상의 대형규모의 상점 내 담배제품 진열을 금지하였으며, 3년 

뒤인 2015년 4월부터는 크기와 상관없이 모든 판매점에서의 담배 진열을 금지하도록 

한 것이다. 해당 일자부터 판매점에서는 소비자가 담배제품을 보지 못하도록 해야 

하며, 담배제품의 가격 역시 구매의사가 있는 소비자에 한하여 보여주는 등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일부 상점에서는 2012년에 해당 법이 이행되기 전에 자발적으로 

제품의 진열을 철회하였는데, 이들 상점에서는 평균 3% 가량 담배판매가 감소하여 

실제로 담배 진열 금지가 담배소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우리나라의 판매점 내 담배제품 진열 현황

우리나라는 작년 범정부 담배규제 정책을 발표하면서 담뱃값 인상과 함께 소매점에서의 

담배광고를 금지하는 조치를 추진할 계획을 밝힌 바가 있으나, 아직까지 관련 법안이 

마련되지는 않은 상황이다. 현행 담배사업법에 따르면 담배소매인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표시판과 스티커, 포스터에 한해 담배광고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광고물이 영업소 

외부에서 보이지만 않게 전시·부착하면 실제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어 

판매점 내 담배제품 진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한편, 최근 한 매체의 기사에 따르면 국내 담배회사 역시 미국과 마찬가지로 진열대에 

담배광고를 하고 자신들의 회사 제품이 보다 더 눈에 잘 띄도록 진열을 하는 명목으로 

‘담배진열공간 임차 및 유지보수비(이하 담배지원금)’를 편의점 주인에게 지급하는데, 그 

규모가 매달 한 점포당 30만원에서 70만원 가량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 편의점 점포 

수가 약 2만4천여 개인 점을 감안하면, KT&G의 경우 매달 편의점 담배지원금만으로 

70억 이상을 쓰는 셈이며 이를 연간으로 따지면 850억원에 육박하는 액수이다. 여기에 

가맹본부에 주는 돈까지 고려하면 KT&G가 편의점 내 담배 진열을 위해 쏟아 붓는 

편의점 담배지원금이 연간 수천억원에 이른다는 추산이 가능하다고 한다.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판매점 내 담배제품 진열

담배회사가 이처럼 어마어마한 규모의 돈을 투자하며 편의점 계산대 뒤편을 장악하고 

있는 가운데, 제10차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의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크다. 

2014년 기준 절반 이상의 청소년 흡연자가 편의점이나 가게에서 담배를 구매한다고 

응답했기 때문이다. 한편, 우리나라 청소년의 93.5%가 편의점 내 담배 진열에 노출된 

경험이 있다는 연구결과를 감안하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편의점과 담배소매점을 

청소년이 그만큼 많이 방문하며, 그때마다 계산대 뒤에 진열되어 있는 담배제품에 노출이 

되면서 담배에 대한 호기심이 충동적인 구매로 이어져 결국에는 청소년 흡연자가 양산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기존의 연구결과와도 일맥상통하기 때문이다.  

현재 청소년 보호법에서 미성년자 대상 담배제품의 판매를 명백하게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이 가장 쉽게 담배를 구매할 수 있는 경로로 편의점과 가게를 

선택하였다는 점은, 이제 일방적인 규제 조치에서 벗어나 담배에 대한 접근과 흡연에 대한 

호기심 자체를 차단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담배광고의 가장 최후 수단으로 알려져 있는 판매점에서의 제품진열 

금지가 이루어져야 하며 담배회사의 마케팅으로부터 미래세대인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태국의 담배제품 진열 금지 
시행 전후 판매점 모습

※출처 : WHO SEARO, 

Advertisement, Sale Promotion 

and Sponsorship ban in Thailand

담배제품 진열 금지 시행 전

담배제품 진열 금지 시행 후

호주의 담배제품 진열 금지 
시행 전후 판매점 모습

※출처 : Tobacco in Australia. 

Fact & Issues. A comprehensive 

online resource.

담배진열 금지 전 상점

담배진열 금지 후 공항 내 편의점

청소년 현재 흡연자가 담배를 
구하는 방법               

※출처 :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제10차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통계. 2014

구분
백분율
(표준오차)

집, 친구 집에 있는 담배
10.8
(0.4)

편의점, 가게 등에서 구매
50.9
(0.8)

친구, 선배에게 얻음
32.4
(0.6)

성인으로부터 얻음
 2.5
(0.2)

주변(길거리 등)에서 주움
 3.5
(0.2)

(n=6,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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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달의 지표 

지표의 개요 및 의의

담배 사용은 전반적으로 사회에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가져온다. 이는 담배 사용으로 

발생하는 건강에의 악영향과 이에 따른 부정적인 외부요인(negative externalities)을 

경제적으로 추산하면 더욱 뚜렷하게 볼 수 있는데, 사회에 부과되는 담배 사용 관련 비용은 

크게 흡연으로 인한 질병으로 발생하는 직접적 의료비용과 조기 사망, 흡연으로 인한 

질병으로 발생하는 장애, 생산성 저하 등에 따른 간접적 비용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담배 관련 비용을 추산하는 것은 단순히 담배 사용이 사회에 미치는 경제적 부담의 규모를 

파악하는 것 뿐만 아니라 국가 금연정책을 개발 및 수립하는 근거로 사용하거나 담뱃세 

인상에 따른 경제적 이득을 산출할 때, 그리고 담배규제 정책의 효과를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평가할 때에도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다.

용어 정의

담배사용비용 : 담배사용비용(tobacco use costs)이란 담배사용으로 인해 실제 발생된 

전반적인 비용(의료비용 및 기타 비용)과 담배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발생됐어야 했던 비용 

간의 차이로 정의 된다. 즉, 담배사용비용은 담배사용 또는 담배 미사용에 의한 초과비용을 

측정하는 접근을 취하게 되는데, 이 때 담배 사용에는 유연담배, 무연담배 및 기타 

담배제품의 사용을 모두 포함한다.    

담배 관련 직접비용 : 담배 관련 직접비용(Tobacco related direct costs)은 담배 사용 및 담배 

관련 질병으로 인해 소비되는 제품과 서비스의 통화 가치를 나타내는데, 크게 의료비용과 

비의료비용으로 구분할 수 있다. 

- 의료비는 담배 관련 질병으로 인해 치료를 받으면서 지불하는 입원비, 의사 서비스 비용, 

요양 시설비, 가정 간호 비용, 약제비, 기타 의료 제공자의 서비스비 등을 포함한다. 

- 비의료 비용은 의료 제공자를 방문하는데 발생되는 교통비, 아픈 흡연자에게 제공되는 

비전문가(가족 일원)의 간병비용, 흡연으로 인한 화재에 따른 재산피해, 담배 냄새를 없애기 

위해 사용하는 청정제 및 빨래비용, 흡연환자의 업무 대체자를 고용하고 교육시키는데 

발생하는 비용, 화재 및 사고 보험으로 발생되는 비용 등을 포함한다.

담배 관련 간접비용 : 담배 관련 간접비용(Tobacco related indirect costs)은 쉽게 정의하자면 

화폐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손실이다. 즉, 담배 사용에 따른 질병 및 장애로 인해 활동을 

하지 못하는 시간 가치와 생산성의 손실이나 담배 관련 질병으로 인한 조기 사망이 초래하는 

생산성 가치의 손실 등이 간접비용에 해당된다.

Monthly Index에서는 

담배규제와 관련된 

주요지표에 대해 소개하고, 

해당 지표의 최신내용을 

전달하여 금연정책에 대한 

보다 전문적이고 폭넓은 

이해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매월 선정되는 담배규제 

지표의 의의와 최신 데이터를 

살펴보고 국내외 금연정책의 

동향을 한눈에 알아봅니다.

Monthly Index

이 달의 지표

담배 관련 비용
Tobacco related costs

- 질병발병비용(Morbidity costs)은 담배 관련 질병으로 아프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인한 생산성 손실 비용이다. 질병이 있는 사람은 직장에서 일을 할 수 없으며 또는 

집안일이나 양육활동 또한 하지 못할 수 있다. 질병발병비용은 이처럼 한 사람이 노동을 

해서 돈을 벌 수 있었던 가치나 집안일을 하지 못하여 손실된 가치를 추산한다.

- 사망 비용(Mortality costs)은 생명의 가치를 통화 가치로 수치화하여 흡연에 의한 

사망으로 인한 손실가치를 산출하는 것이다. 이 때에는 개인이 생산하는 것에 따라 

삶을 수치화하는 인적자본방식(Human capital approach)이나 질병 또는 죽음을 피하기 

위해 지불한 것에 따라 삶을 수치화하는 지불의사방식(Willingness to pay approach)을 

사용하여 산출할 수 있다. 조기사망으로 인한 가치는 잠재수명손실년수(Years of Potential 

Life Lost)를 사용하여 측정할 수도 있는데, 잠재수명손실년수(YPLL)는 담배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하지 않았다면 살 수 있었던 잠재적인 수명 연수를 뜻하며 사망 당시의 

연령과 기대수명의 차이로 나타난다. 

- 장애보정수명(Disability adjusted life years)은 담배 관련 질병이 장애와 조기사망에 미치는 

영향을 통합적으로 추산하는 접근법이다. 장애로 인한 수명손실년수는 질병 사례 수, 사례별 기간 

및 장애수준에 따른 가중치를 반영하여 산출된다. 이렇게 산출된 수명손실년수와 기대수명간의 

차이를 보는 것이 장애보정수명이다. 예컨대 평균 수명이 80세이고 장애보정수명이 70세라면 

말년의 10년은 질병으로 인해 제대로 된 일상생활을 하지 못했음을 뜻한다.

국내외 최신동향

세계의 담배 관련 비용  

전 세계 담배 관련 비용의 정확한 추산은 어렵지만, 대략 매년 1조 달러 (약 1,160조원)이상이 

된다고 하며, 담배 관련 질병과 사망이 늘어날수록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경우, 매년 3,000억 달러(약 350조원) 이상이 담배 관련 질병으로 인한 비용으로 

추산되는데 그 중 1,700억 달러 가량을 성인의 직접의료비용으로 보고 있다. 한편 1,560억 

달러 이상이 생산성 손실에 의한 것인데, 그 중 56억 달러는 간접흡연으로 인한 생산성 

손실에서 기인한다. 영국은 매년 약 129억 파운드(약 23조 4,279억원)가 담배 관련 비용으로 

발생하는데, 이 중 20억 파운드는 담배로 인한 질병 치료를 위해 국가의료서비스(National 

Healthcare Service)에서 부담하는 비용이다. 그 외 간접비용으로는 조기사망으로 인한 

생산성 손실(30억 파운드), 흡연을 위한 휴식시간에 따른 손실(50억 파운드), 흡연관련 

질병으로 인한 병가에 따른 손실(10억 파운드) 등이 포함된다. 유럽연합(EU)의 경우, 

2009년에 담배관련 의료비 지출이 253억 유로에 이르렀는데, 이는 EU 회원국 전체 의료비의 

2.9%이자 GDP의 0.22%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그 외 흡연으로 인한 생산성 손실(73억 유로), 

담배로 인한 조기사망의 경제적 비용(5,170억 유로) 등을 고려하면 2009년에 EU의 담배 관련 

비용은 약 5,440억 유로(약 702조 3,000억원)로 EU 전체 GDP의 4.6%에 이른다.

우리나라의 담배 관련 비용  

우리나라의 담배 관련 비용에 대해서는 일부 연구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는데, 가장 

최근의 연구(이선미 등, 2012)에서는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가 2007년 1조 

512억원에서 2011년에 1조 5,633억원으로 48.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담배로 

인한 직·간접적 비용을 모두 고려한 가장 최근의 연구 결과(정영호 등, 2010), 2007년 

흡연의 사회경제적 비용, 즉 직접적 비용인 의료비와 조기사망으로 인한 소득 및 생산성 

손실 등의 간접비용까지 포함하면 약 5조 4,60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나 우리나라 

역시 담배로 인한 비용의 규모가 막대하며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이 상당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세계의 담배 관련 비용

우리나라의 담배 관련 비용

전 세계

미국

영국

유럽연합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

2007년 흡연의 사회경제적 비용

매년 1조 달러

USA

UK

EU

매년 3,000억 
달러

매년 129억 
파운드

약 5,440억 유로

1조 512억원 1조 5,633억원

2007년 2011년

48.7%
증가

약 5조 
4,60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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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로 창간 2주년을 맞은 월간금연이슈리포트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주시는 

기존 구독자 분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금연정책에 대한 다양하고 새로운 소식을 

찾는 신규 독자들을 환영하기 위한 이벤트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벤트 참여로 금연이슈리포트 창간 2주년을 축하하고 금연정책에 대한 지식도 높여보아요!

01.  전 세계 담배규제 정책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으며 보건 분야 최초의 국제협약인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이 정식 조약으로 발효된 

날은 ◯◯◯◯년 2월 27일입니다.

02.  우리나라 청소년흡연예방의 대표적 사업인 금연선도학교는 2014년에는 전국 10%의 학교에서 

운영되었으며, 올해에는 전국 ◯◯◯%의 학교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03.  세계보건기구에서는 2015년 금연의 날 주제를 “담배제품 ◯◯◯◯ 근절”로 지정하고, 밀수 및 

위조담배로 인한 사회·경제적 폐해에 전 세계가 협력하여 대처할 것을 역설하였습니다.  

04.  우리나라는 2005년부터 전국 보건소에서 ◯◯◯◯◯을 운영, 의지만 있다면 누구나 금연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05.   전 세계 최초로 담배에 사용되는 모든 가향물질을 법으로 금지한 나라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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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신청 

매월 Tobacco Control Issue Report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메일주소로 소속, 성명을 기재하여 신청해주십시오. 

홈페이지 : www.khealth.or.kr 

구독신청 이메일 주소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tcir@khealth.or.kr 

        8월호 예고 

2015년 8월호 금연이슈리포트에서는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에서 발표한 2015년 세계흡연실태보고서(WHO report on 

global tobacco epidemic)의 주요내용을 소개합니다. 특히, 올해의 주제인 

담뱃세(tobacco tax)가 담배규제 정책으로서 갖는 의의와 전 세계 담뱃세 

정책 현황에 대한 집중 분석을 통해 담뱃세 인상을 통한 흡연율 감소 효과를 

다시 한번 되짚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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